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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크라수스 원정에서부터 파르티아의 몰락까지 로마와 파르티아의 군사적 

대립에 대한 글이다. 저술의 목적은 적에 대해 적절한 지식도 없고 지역민의 저항을 

과소평가했을 때 비참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것이다. 로마는 

파르티아와의 관계에서 방어자가 아니라 공격자였고, 플라비우스 왕조 시기 이후 대

규모 전쟁을 도모하였다. 로마는 파르티아의 전략과 전술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했

기 때문에 파르티아와의 전쟁으로 인적, 물적, 정치적, 군사적으로 엄청난 손실을 겪

었다. 로마는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사이의 지역으로 침입하였는데, 이는 적

에 대해 ‘충격과 공포’에 사로잡힌 로마가 우위를 차지하려는 하나의 제스츄어에 불과

하였다. 그 사례로서 크라수스의 카라이(Carrhae) 전투 패배, 안토니우스의 적에 대한  

지식 결여, 부실한 전쟁 계획과 그로 인한 병력 손실 등을 들고 있다. 저자에 따르면,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 건전성을 위한 로마와 파르티아의 갈등은 양국에 유익했다. 

또 전쟁보다는 외교적인 해결이 양국에 더 유익한 결과를 가져왔다. 

저자는 로마의 ‘군사 정보(Military Intelligence)’의 오류와 왜곡을 패배의 중요한 원

인으로 파악하고 있다. 아우렐리우스 황제의 사망 소문이 퍼지면서 시리아에서 발생

한 카시우스 반란, 파르티아의 귀족과 장교들을 초대하고는 약탈을 이유로 처형한 카

라칼라 행동을 사례로 들고 있다. 이런 사례들이 국정 혼란을 부추겼다는 것이다. 저

자는 로마가 정보전 비전문가인 군사령관들을 정보전에 활용한 ‘정보전의 실패’를 패

배의 원인으로 꼽고 있다.




